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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를 사로잡은 성경 한 구절]  동정마리아의 탄생 _지오토 디 본도네

성모 마리아에게 봉헌된 스크로베니 경당에는 르네상스 회화의 선구자라 불리는 지오토의 프레스코화가 벽면 가

득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작품은 ‘‘마리아의 생애’ 연작 중 첫 번째 작품인 ‘동정 마리아의 탄생’입니

다. 배경의 파란 하늘과 인물들의 옷을 보면 사실적인 색감과 섬세한 묘사가 돋보이는 르네상스 시대가 새로이 열

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11월 위령 성월에 우리의 죽음을 묵상하며 세상

을 떠난 모든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히 11월 2일 위

령의 날에는 연옥 영혼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위령

미사를 봉헌하지요. 

우리가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성인의 통공’이

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성인의 통공’이란 교회 공동체의 모

든 구성원, 곧 지상에 있는 우리들, 죽은 후에 천국에 있는 

성인들, 그리고 연옥에서 정화를 받고 있는 이들이 그리스

도 안에서 서로 결합되어 있어서 기도와 희생, 선행으로 서

로 도울 수 있다는 믿음을 말합니다(여기에 지옥에 있는 이들은 속

하지 않습니다. 지옥은 하느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영혼들이 가는 곳으로 하느

님과 영원한 단절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모든 성인 

대축일’ 다음날에 ‘위령의 날’을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묘지를 방문하여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연옥 영혼들에게 양도할 수 있는 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사’란 이미 죄에 대해서는 용서받았

지만, 그 죄 때문에 남아있는 잠벌을 하느님 앞에서 면제

해 주는 것으로,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교회가 부

여하는 것입니다. 잠벌을 부분적으로 면제하느냐, 전적으

로 면제하느냐에 따라 부분대사, 전대사로 구분됩니다(가톨

릭교회교리서 1471·1478항 참조). 특히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전

대사가 허용되며 다른 날들은 부분대사가 허용됩니다. 또

한 위령의 날에(혹은 관할 주교가 허용한 날, 혹은 모든 성인의 날 축일 전 

주일이나 그다음 주일에) 성당을 경건한 마음으로 방문하거나 기

도회에 참석한 신자에게 연옥 영혼들에 적용될 수 있는 전

대사가 허용됩니다. 이를 연옥 영혼들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사를 받기 위해선 고해 성사와 성체성사, 그리고 교황

의 지향에 따른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꼭 같은 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략 20일 전후로 이루어지면 됩니

다. 교황의 지향에 따른 기도는 신자들의 선택에 맡겨져 있

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 혹은 “사도신경”

을 바치면 좋습니다. 또한 여러 번의 전대사를 위해서는 한 

번의 고해성사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각각의 전대사를 

위해 성체성사와 교황의 뜻에 따른 기도는 각각 명확한 지

향을 갖고 이루어져야 합니다(내사원, 대사의 선물 5항). 

지상에서든, 천상에서든 모든 신자들은 하느님 안에서 

한 몸으로 친교를 이룹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기도가 한 몸 

안에 있는 서로에게 전달됩니다. 지상에 있는 신자들의 기

도는 연옥 영혼들에게 가 닿고, 천국에 있는 성인들의 전구

는 지상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와 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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